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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끝자락, 남해에 인접한 영취산

과 진례산의 두 봉(峰)을 기점으로 형성돼

영선암 계곡과 정수암 계곡의 물줄기가 하나

로 합쳐지는 곳에 고즈넉한 자태로 자리잡은

흥국사(興國寺)는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남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한

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

사이다.

흥국사…‘흥국의 비보요 방국의 지보’

이 절은 고려 시대인 1195년(명종 25

년)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조선 초기부터 불교 탄압과 왜구의 침입

으로 폐허화된 것을 1559년(조선 명종 14

년)에 법수(法修)화상이 중창하였다. 임진왜

란이 발발하자 흥국사를 중심으로 전라좌수

영 관할에 있던 의승수군(義僧水軍)이 조직

되었고, 1549년 이후 흥국사는 의승군이 상

설 주진하는 주진사(駐鎭寺)의 역할을 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왜적을 무찌르는 데 큰 공

을 세웠으나절은 전화(戰火)로 전소되었다.

1639년 계특(戒特)대사의 홍교(虹橋) 축

조 등 중건에 이어 1690년 대웅전(보물 제

396호) 확장 불사를 비롯하여 대대적인 중

창이 통일(通一)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1760년경에는 17방(房), 14암(庵) 등 총건

평 624평에 승려 634명이 상주하던 큰 사

찰이었다고 하며, 지금도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당(堂)으로는 대웅전(大雄殿)

을 비롯하여 팔상전(八相殿)과 불조전(佛祖

殿), 원통전(圓通殿), 그 밖에 무사전(無私殿),

응진전(應眞殿), 법왕문(法王門), 봉황루(鳳凰

樓), 천왕문(天王門), 범종각(梵鍾閣), 적묵당

(寂默堂), 심검당(尋劒堂) 등이 있다.

흥국사는 이름에서처럼 나라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비보사찰(裨補寺刹)로 글자 그대로

‘돕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찰

이다. 1195년의「흥국사 사적기」에는“불법

이 크게 일어날 도량이 될 것이니 절을 짓고

흥국사라 하라. 이 절이 잘되면 나라가 잘되

고, 나라가 잘되면 이 절도 잘될 것이다”라고

하여 국가와 절이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고

이는‘흥국의 비보(裨補)요 방국(邦國)의 지

보(至寶)’라 결론지었다. 변방의 국찰(國刹)

로서 나라의 안정과 융성을 기원하던 기도처

로 불법 그 자체보다는 호국(護國)을 우선으

로 한 사찰로 창건되었던 것이다.

특히, 흥국사를 창건한 보조국사 지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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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란해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세속

(世俗)의 흐름에 대해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승가(僧伽)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혜

결사(定慧結社)를 통해 승가와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국가가 바로 되고 승가가

바로 서기를 기원하며 실천하기 위함을 그

이념으로 하여 흥국사라 이름지었다. 이러한

흥국사의 창건 이념은 훗날 임진왜란으로 나

라가 위급할 때 속세로 돌아와 의승수군(義

僧水軍)의 주둔지와 승병 훈련소 역할을 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조국사가

결사의 도량을 구하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

내려앉은 곳을 찾아 흥국사를 짓고, 이어 송

광사를 지었다는 창건에 얽힌 전설도있다.

한국 돌 미학과 곡선미의 극치

물을 건너는 다리는 퍽 다양한 편이다. 이

가운데 맑고 깊은 계곡 물을 건너기 위해서

만든 궁륭형( : 시위를 당기는 활 모

양으로 둥글고 하늘 위의 무지개처럼 걸쳐

있는 모습)의 다리는 가장 아름답고 매우 정

교한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흥국사의 다리는

순천(順天) 선암사(仙巖寺)의 승선교(昇仙

橋)와 함께 빼어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일명‘돌아오지 못하는 다리(해탈

교)’로, 도를 이루기 전에는 속세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임진왜란시에 의승수군이 출

전한 경우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길이 11.8m, 폭 2.7m, 높이 5.5m의

흥국사 홍교는 맑은 계곡 물 양쪽을 뿌리 삼

아 잘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사용해 만들

었는데, 모두 86개의 장대석을 각을 지게 짜

올려 반원(半圓)을 이루도록 서로 맞물려 스

스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절묘한

구성을 하였다. 이러한 아치형 홍교의 짜임새

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거니와 맑은 물 위의

반달 모양, 즉 돌 아치의 원형미는 한국 돌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암사의 승

선교보다는 둥근 맛에서 좀더 퍼진 맛이 있

지만 전체가 이루는 곡선미는 일품이라 할

수있다.

다리 주위로는 자연석의 작은 돌들을 그냥

쌓아올려 아치형의 결구를 좀더 튼튼하게 보

완해주고 있어 다리의 면모를 한결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홍예의 중심 머릿돌은 용머리를

새겨 돌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의장은 다리

의 격을 한결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앙적

으로도 용은 불교에서 호법(護法)·호국(護

國)·호민(護民)의 의미이므로 저 고통의 세

계에서 불국(佛國)의 세계로 건너는 다리의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

어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신앙적인 내용

까지 생각했던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

다. 

홍예 중심 머릿돌에는 양 홍예 난간 부분

에 귀면상(鬼面像)을 조각하고 있어 잡귀를

막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했

으니, 불국토에 이르고자 하는 중생들에 대한

지극한 자비 정신을 느끼게 한다. 장대석 위

로 거대한 판석(板石)을 올린 후 흙을 덮어

통행하는 사람과 짐의 무게를 거뜬히 지탱해

주도록 장치하였고 통행에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 칸의 아치형 홍예 다리는 결

구 수법이 정교할 뿐더러 자연의 수석과 인

공적인 원형미의 조화는 한국 곡선미의 극치

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세속과 불국토의 갈림길

흥국사 입구를 장엄하게 해주고 다리의 편

리성을 잘 살펴주고 있는 이 아치형 다리는

절의 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소실되었던 사원을 복구할 때 이 다

리도 함께 만들어졌는데 계특(戒特)스님이

주지를 할 때이다. 기록에 의하면 흥국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의 주둔사였기 때문에 왜군

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1630년경

부터 1800년대까지 계속 복구가 되는데, 홍

교를 그 초기에 건립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에 대단히 중요한 불사 중의 하나였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흥국사는 원래 일주문이 없었

다. 「사적기」에 의하면 천왕문 아래 영성문

(迎聖門)이 정문(正門)의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영성문은 수박( : 나무로 개울을 건

너질러 만든 다리) 다리로서 성인(聖人)을

맞이하는 사상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홍교에

서 세속을 떠나 이제 성인을 맞이하는 영성

문을 통과하면 사천왕의 보호를 받는 불법의

세계에 들어옴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홍교는

세속과 불국토의 갈림길이며 흥국사의 불이

문(不二門)이다. 1981년대에 들어 대홍수로

한번 붕괴되었으나, 이듬해에 원형대로 다시

복구되었고 현재 보물 제

563호로 지정돼 보존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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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흥국사의 무지개다리 홍
교. 세속과 불국토의 경계이기도 하다.


